
Incheon | Patronal Feast D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uly 3, 2025 | snd1.org 

수녀회 창립 175주년과 함께한 평화의 모후 관구 축일 

 

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가 인천 관구의 주보가 된 배경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로써 

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억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

니다. 또한 특별히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피앗을 본받아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전하는 노틀담

의 자매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

올해 교회의 희년과 수녀회의 창립 175주년을 ‘감사와 희망의 순례자’로 지내고 있는 평화의 모후 관구는 6월 25

일 관구 축일에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축제를 지냈습니다. 6월 16일부터 ‘평화’를 주제로, 세계 평화, 각 공동체

의 평화,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평화를 위하여 관구 축일을 위한 9일 기도를 봉헌하며 이날을 준비하였습니다. 

특별히 지난 4월에 첫 선서를 발한 한국의 두 수녀님들과 모 관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베트남의 두 수녀

님들은 ‘175주년 감사와 희망의 순례자, 한국진출 58주년 관구 축일’이라는 주제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오락 

시간을 준비하여 본원 공동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평화를 전구하며 

하느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촛불로 봉헌하는 아름다운 끝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

오락 시간에 배운 “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가슴에 희망을 안고 평화 속을 걸어가요!”라는 노랫말 가사처럼 우

리의 기도와 사랑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기를 기도했습니다. 평화의 모후 관구 축일을 맞이하여 축하의 메시지

와 기도를 보내주신 전 세계 노틀담의 모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평화를 모든 수녀님들과 

나눕니다. 

 

 


